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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영예의 첫 수상자는?

- 김재린 학생, “지구 온난화와 해파리 급증-개체수 조절 전략 탐구” 보고서로 1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최초로 개최된 ‘2024년 청소년 해양올
림피아드’의 장관상인 1위 태평양상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해양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한 대왕중학교 김재린 학생이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올림피아드는 청소년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과
우리 일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형식
으로 진행되었다.

김재린 학생은 “지구 온난화와 해파리 급증-개체수 조절 전략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며, 시의성 있는 해파리 문제를 주제로 선택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 문제와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린 학생에게는 부상으로 세계적인 해양연구소 방문 등 4박 5일간의
단기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2위 대서양상은 중앙중학교(제주) 김연우, 구암중학교(서울) 손영한 학생
2명이 차지하였다. 김연우 학생은 해양산성화로 인한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 저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손영한 학생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빈산소화라는 낯선 주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점에서 심사위원
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연우, 손영한 학생도 부상으로 1위 김재린 학생과
함께 단기 해외연수를 가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상의 영예를 안은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바다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해양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하며, “아울러 우리 바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모든 청소년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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